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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직무소진과 가정소진:

일 -가족 갈등의 조절효과*

장 은 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기혼 여성 상담자를 대상으로 직무소진과 가정소진간의 관계에서 일-가족 갈등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혼 여성 상담사 177명의 자료를 활용해

조절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소진이 많이 되면 직무소진도 많이 되며, 가정

소진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일→가족 갈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소진

이 낮을 때도 일→가족 갈등을 높게 경험하면 가정소진이 높을 때와 비슷한 정도로 직무소

진이 많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직무소진이 가정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일

갈등이 조절하지 않았다. 즉, 직무소진이 많이 되면, 그만큼 가정소진도 많이 되지만 그 영

향이 가족→일 갈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 상담자들의 직

무소진과 가정소진, 일-가족 갈등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개입 전략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일-가족 갈등, 직무소진, 가정소진, 상담자,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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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일과 가정은 삶

을 구성하는 핵심 영역으로 직장과 가정 내에

서의 역할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

지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Brotheridge &

Lee, 2005). 과거에는 여성은 가사일을 담당하

고, 남성은 사회생활을 하며 가정경제를 책임

지는 게 일반적이었고, 지금과 비교해 맞벌이

가정의 수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맞벌이 가

구의 수는 점차 증가해온 반면, 가정에서 기

대되는 남녀의 역할은 기존과 비교해 크게 달

라지지 않았다. 2009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맞

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 남편과 아내의 가정

활동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맞벌이가구의 남

편은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하루 평균

37분을 소요한 반면, 맞벌이가구의 아내는 하

루 평균 3시간 20분을 소요하였고, 비맞벌이

가구의 남편은 하루 평균 39분을, 비맞벌이

가구의 주부는 하루 평균 6시간 18분을 가정

관리와 가족 보살피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의 여성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남성에 비해 약 3.5배 정도

가정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걸 알

수 있으며, 이는 여성들의 경우, 가정을 돌봐

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요구받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실제

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과 가정사이의 갈등

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장미

나, 한경혜, 2011; 장재윤, 김혜숙, 2003; Byron,

2005).

일-가족 갈등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다. 과거와

달리 직장 생활 뿐 아니라 가정생활과 여가생

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가족 갈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예: 이주일, 유경, 2010; 한영주, 박지

아, 손난희, 2013). 국내에서 진행된 일-가족

갈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선행요인(예: 강

혜련, 최서연, 2001)과 그로 인한 결과(예: 강

혜련, 최서연, 2001)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복지사(문영주, 2014),

호텔종사자(송현섭, 황명호, 2013), 바리스타(천

덕희, 2013), 일반 사무직 근로자(예: 우정원,

홍혜영, 2011) 등 다양한 직무군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상담자를 대상으

로 일-가족 갈등을 연구한 국내 연구는 아직

찾기 어려우며, 국외에서도 상담자를 대상으

로 한 일-가족 갈등 연구(예: Rupert, Hartman,

& Miller, 2013; Rupert, Stevanovic, Hartman,

Bryant, & Miller, 2012; Rupert, Stevanovic, &

Hunley, 2009)는 많지 않다.

상담자에게 있어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건

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Norcross, 2000). 그러나 직업 특성상 상

담자들은 정서적으로 탈진되기 쉬우며, 이러

한 소진은 상담자의 가정생활을 포함한 심리

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uy, 1987;

Mahoney, 1997; Rupert et al., 2009; Rupert et al.,

2013). Stevanovic와 Rupert(2004)에 따르면, 상담

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담자 스

스로 자기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며, 상담 전

문가로서의 삶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Rupert와 Kent(2007) 역시

개인적인 삶과 상담 전문가로서의 삶의 균형

을 유지하는 것이 상담자들의 일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상담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서는 상담자들의 일과 가정이 서로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둘 간의 균형을 이

룰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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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담자들의 직무소진과 가정소진

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탐

색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직무소진과 가정

소진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조절 변인을 밝혀

내는 일은 상담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된 삶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상담자 소진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자가 소진되

지 않고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직업특성상, 상담자들은 다

른 직종의 사람들에 비해 소진을 경험하기 쉽

다(김정숙, 유금란, 2010; 송소원, 장석진, 이

정화, 조민아, 2010; 유정이, 박성호, 유성경,

2003; Skovholt & Ronnestad, 1992). 내담자의 감

정과 어려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상담자 자신은 자기의 감정적 욕구나 문제에

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최해림, 2009).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힘들거나 지쳐 더 이

상 사용할 에너지가 없을 때 소진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

하는 소진의 개념은 직무로 인한 소진과는

구별되는 것(윤아랑, 정남운, 2011)으로, 직무

소진(Freudenberger, 1974)은 비현실적이고 과

도한 업무 요구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고갈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소진은 다른 사

람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도와주는 서비스

직 종사자들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Weber와

Jaekel-Reinhard(2000)는 경찰, 간호사, 의사, 상

담자,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이 소진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

들은 모두 돌봄과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공통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Maslach와 Jackson(1981)에 따르면 소진은 정

서적 탈진, 냉담, 무능감 3요인으로 구성된다.

정서적 탈진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서적으

로 에너지가 고갈되어 피곤함을 느끼는 것,

냉담은 타인에 대해 거리를 두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무능감은 자신의 일

과 관련하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일

에서 얻은 성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

다. 이러한 소진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서

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비하고 적

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윤아

랑, 정남운, 2011).

직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량, 시간 압박, 역할 모호성, 역

할 갈등 등이 있다(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또한 상사와의 관계 등 사회적 지지 역

시 직무 소진의 발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Maslach et al., 2001). 한편, 상담자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는 상담자의 낮

은 자존감(박희현, 2005), 자기효능감(권이경,

김광웅, 2005), 역기능적 완벽주의(최혜윤, 정

남운, 2003), 기관에 대한 낮은 통제감, 구성원

과의 상호작용(김정숙, 유금란, 2010)등이 있다.

최혜윤과 정남운(2003)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슈퍼바이저와 동료, 가족의

지지가 많을수록 소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자와 초심자는 소진 경험

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초심자는 실제적인 업

무 또는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

신의 개인적 문제나 내담자들과의 관계로 인

해 소진을 경험하는 반면, 경력자들은 조직

내 인간관계 또는 관료적 체계들, 가정에서

의 역할 기대나 갈등으로 인해 소진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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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밝혀졌다(최윤미, 양난미, 이지연,

2002). 한편, 최해림(2009)은 상담자들의 내담

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내담자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상담관계의 일방성, 공감으로

인한 피로, 도움 요청의 어려움이 상담자의

소진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상담자의 근

무 환경 역시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upert & Kent, 2007; Rupert & Morgan, 2005).

Rupert와 Kent(2007)의 연구에서는 기관에 소속

된 상담자가 그렇지 않은 상담자들보다 정서

적 탈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

과는 남성이 아닌 여성 상담자들에게서만 나

타났다. 연구자들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집안

일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요구

받기 때문에, 기관에 소속된 상담자보다는 근

무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상담자가 탈진이 덜 되는 것으

로 보았다.

한편, 소진은 직무 수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Bakker, Demerouti, de Boer, &

Schaufeli, 2003; Riolli & Savicki, 2006). 또한 상

담자의 소진으로 인한 결과를 살펴보면, 소진

된 상담자는 역할 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상담

업무에 대한 의욕이 낮으며(서지영, 김희정,

2011), 상담 회기 내에서 내담자를 부정적으로

대하고, 스스로에게 무력감을 느끼며, 부정적

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윤아랑, 정남운,

2011). 뿐만 아니라 소진된 상담자들은 직장

밖 삶에서 개인적인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여 결국 이것이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으

로 이어질 수 있다(Guy, 1987). 이렇게 상담자

의 소진은 상담자 개인 뿐 아니라 동료 상담

자, 결과적으로는 내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아랑, 정남운, 2011). 따라서

상담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상담자의 전문성을

위해서 뿐 아니라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윤아랑, 정남운, 2011).

직무소진과 가정소진

주부들이 행하는 가사 노동은 대부분 반복

적이고 고정적인 일로서 신체 활동을 필요로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박재순, 오정아, 서순림,

2000).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반복되는 가

사일은 육체적인 피로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

로를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가족들로부터

가사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소

모적이라고 느낄 때 주부들은 의욕상실, 무가

치함, 우울 등을 경험할 수 있다(박재순 등,

2000).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권태희, 2006) 가사일도 하나의 노동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가족들에게 돌봄

을 제공하는 주부들 역시 소진을 경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Weber & Jaekel-Reinhard,

2000). 박재순 등(2000)은 피로를 “신체적, 정신

적으로 과도하거나 반복되는 활동에 의해 보

유 에너지가 소모되어 전반적으로 지치거나

활력을 상실하여 일이나 여가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 욕구, 인내력의 감소 등을 느끼는

복합적이고 주관적인 증상(p. 401)” 으로 보고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피로도의 관계에 대

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과다한 가사노동은

신체적, 정신적 피로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주부를 대상으로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소진

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박재순 등

(2000)의 연구에서 정의된 피로의 개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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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직장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사

일로 인한 소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사 스트레스는 정서적 탈

진 뿐 아니라 가사일 또는 가족에 대한 냉담,

가사일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

가하는 무능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가정에서의 부담, 예를 들면 자

녀의 수, 배우자의 직업 유무 등이 직무소진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지만(Peeters,

Montgomery, Bakker, & Schaufeli, 2005), 이것이

가정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는 탐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사일과 관련해 가정 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소진을 가정소진으로 정의하고 이를 직무

소진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전이효과

(spillover effect, Crouter, 1984; Staines, 1980)이론

과 보상(compensation, Edwards & Rothbard, 2000;

Lambert, 1990) 이론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전이효과(spillover effect) 이론에서는 직장에서

의 경험이 한 개인의 태도, 느낌, 기술, 생각,

가치,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개인의 태도, 느낌, 생각, 행동 등에서는 변화

가 직장 이외의 삶(예: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이효과는 직

장생활이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전이효과와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전이효과로

구분된다(Morris & Madsen, 2007). 또한 직장생

활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

지로 가정생활도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전이효

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Couter, 1984).

심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이효과

관련 연구들에서는 심리치료사들의 다양한 임

상적 경험이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Guy, 1987), 내담자를 대해본 경험 덕분에

그들은 자기를 잘 인식하며, 자신감이 높고,

가족 혹은 친구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Farber, 1983). 직장생활에서 경

험하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나 성취감은 직장

밖에서의 삶과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되며

(Stevanovic & Rupert, 2004)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가족에 대한 지지와 삶에 대한 만족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evanovic, 2011;

Stevanovic & Rupert, 2009). 그러나 반대로 직장

생활에서의 경험은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도 있다. Stevanovic와 Rupert(2009)의

연구에서는 직장에서 정서적으로 탈진될수록

가족 지지나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

험하면 가정에서도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

쉬운 것으로 밝혀졌다(Staines, 1980). 전이효과

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Rupert와 동료들

(2013)은 직장에서의 늘어난 근무시간과 정서

적 소진이 가족의 기능(예: 어려운 문제에 대

한 대화,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신뢰, 유쾌하지

않은 기분에 대한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가정이 일에 미치는 전이효

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가정생활이 직

장생활에 부정적인 전이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outer, 1984; Schmidt, 2011; Stevens,

Minnotte, Mannon, & Kiger, 2007).

한편, 보상 이론(Edwards & Rothbard, 2000;

Lambert, 1990)에 따르면, 일과 가정은 상호 보

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직장에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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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험을 하거나 불만족스러웠던 사람은

가정에서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함

으로써 직장에서 유발된 불만족감을 채우려

고 한다. 이러한 보상의 형태는 크게 추가적

(supplemental) 보상과 반응적(reactive) 보상으로

구분된다(Edwards & Rothbard, 2000). Edwards와

Rothbard(2000)에 따르면, 추가적(supplemental)

보상은 한 장면(예: 직장)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족한 개인이 다른 장면(예: 가

정)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받아 만족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반면, 반응적(reactive) 보상은 한

장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험을 한 개인이

다른 장면에서 이와는 대조되는 유쾌한 경험

을 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즉, 보상 이론에

따르면, 일과 가정은 정반대의 관계이며 사람

들은 직장 또는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은 공허

함을 다른 장면(가정 또는 직장)에서 채우려고

한다(Clark, 2000).

지금까지 가정소진과 직무소진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지만 일련의 일-가

족 전이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추론해보

면, 직장에서 소진되면, 그것이 가정생활에도

부정적인 전이효과를 끼쳐 가정에서의 소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

지로, 가정에서 소진되면 그것이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전이효과를 끼쳐 직장에서의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보상이론

이론에 따른다면, 직장에서 만족하지 못한 개

인이 가정에 더욱 몰두함으로써 만족감을 얻

으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에서는

탈진된 개인이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하

며 오히려 정서적인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는 타인에게 냉담하고 일에서

무능감을 느끼는 사람이 집에서는 집안일에

유능감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냉담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무능감을 느끼

고, 만족스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

히려 직장 일에 몰두함으로써 유능성을 인정

받고 만족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다. 직장 또

는 가정에서 소진된 것을 삶의 또 다른 장면

인 가정 또는 직장에서 채우고 보완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무소진이 가정소

진에, 가정소진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한 방향이 아닐 수 있으며, 직무소진의 증가

또는 감소, 가정소진의 증가 또는 감소에 영

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 정도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변인들 간의 관계

가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될 때에는 조

절변인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Baron

& Kenny, 1986) 가정소진과 직무소진의 관계를

탐색함에 있어서도 조절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가족 갈등

가정소진과 직무소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

어 일-가족 갈등을 조절변수로 고려할 수 있

다. 일-가족 갈등은 일 영역과 가족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상호 양립할 수 없을 때 발

생하는 역할 간 갈등이다(Greenhaus & Beutell,

1985). 이러한 일-가족 갈등은 일이 가족생활

을 방해한다고 지각하는 일→가족 갈등(WFC:

Work-Family Conflict)과 가족생활이 일을 방

해한다고 지각하는 가족→일 갈등(FWC:

Family-Work Conflict)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가

지 갈등은 서로 관련이 있으나 독립된 개념

이라고 볼 수 있으며(Amstad, Meier, Fasel,

Elfering, & Semmer, 2011; Mesmer-Magnus &

Viswesvaran, 2005) 각각의 선행요인과 그로 인

한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예: F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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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ell, & Cooper, 1992a). 또한 가족→일 갈등

보다는 일→가족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졌고, 자주 연구되었다(Eagle, Miles,

& Icenogel, 1997; Frone, Russell, & Cooper,

1992b).

일→가족 갈등은 직업 스트레스, 근무시간

과 같은 일과 관련된 요소들에 의해 유발된

다. 반면, 가족→일 갈등은 가정에서의 책임

또는 스트레스와 같이 가족과 관련된 요소들

에 의해 발생한다(Byron, 2005; Ford, Heinen, &

Langkamer, 2007; Frone et al., 1992a). 또한 일-

가족 갈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을 살펴

보면,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은 결혼

만족도(예: Voydanoff, 2005), 가족 만족도(예:

Cardenas, Major, & Bernas, 2004)와 같은 가정과

관련된 결과는 물론 이직 의도(예: Shaffer,

Harrison, Gilley, & Luk, 2001), 소진(예: Peeters

et al., 2005)과 같은 일 관련 결과 모두와 관련

이 있다. 일반적으로 일→가족 갈등이 증가하

면, 직업 만족도는 감소하며(Netemeyer, Boles,

& McMurrian, 1996), 직업에서의 성공도 부정

적으로 느낀다(Peluchette, 1993). 또한 일→가족

갈등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Netemeyer et al.,

1996)는 물론 전반적인 가족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opelman, Greenhaus, &

Connolly, 1983). 한편, 가족→일 갈등은 직무

만족도(Frye & Breaugh, 2004)와 우울(Frone et

al., 1992a)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족→일 갈

등 정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가족

간의 사이가 원만하고 가정생활이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서

영, 박정윤, 김양희, 2008).

임상 장면에서 일하는 심리학자를 대상으

로 일-가족 갈등과 소진 간의 관계를 연구한

Rupert와 동료들(2009)은 높은 수준의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은 소진의 하위 요인인

개인적 성취감의 저하, 정서적 탈진의 증가,

내담자에 대한 비인간화와 관련이 있음을 밝

혔다. 또한 연구자들은 가족→일 갈등은 직장

에서의 통제감과 정서적 탈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며, 가족→일 갈등은 가족지지와 정서

적 소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보

여주었다. 한편, Jassen, Peeters, Jonge, Houkes와

Tummers(2004)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일-가족

갈등이 직업적 요구와 정서적 탈진 간의 관계

를 부분 매개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직업

적 요구를 많이 경험하면, 일-가족 갈등을 많

이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정서적 탈진을

유발하는 것이다. Montgomery, Panagopoulou와

Benson(2006) 역시 의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적 요구가 정서적 탈진을 유발하는데 있

어 일-가족 갈등이 매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

었으며, 그 밖에도 일-가족 갈등은 직업특성

과 심리적 웰빙(Geurts, Kompier, Roxburgh, &

Houtman, 2003; Geurts, Rutte, & Peeters, 1999),

근무시간, 직업스트레스와 같은 직업적 요구

와 가정생활 만족도간 관계(Ford et al., 2007)에

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일-가족 갈등과 그로 인한 결과

를 연구함에 있어 두 가지 가설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교차 영역 가설(cross-domain

hypothesis)에 따르면 일→가족 갈등과 가족→

일 갈등은 각각 갈등의 원인이 되는 영역과는

반대의 영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Ford와

동료들(2007)은 메타연구를 통해 일 장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일→가족 갈등을 매개해

가족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 장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가족→일 갈등을 매개해

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차 영역 가설

(cross-domain hypothesis)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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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tad와 동료들(2011)은 이렇게 일→가족 갈

등은 가족 관련 측면에, 가족→일 갈등은 일

관련 측면과 관련이 높다고 교차 영역 가설

(cross-domain hypothesis)을 주장한 연구들(예:

Ford et al., 2007; Frone et al., 1992a)의 문제점

을 지적하였다. 즉, 이러한 교차 영역 가설을

주장한 연구들은 일→가족 갈등은 가정보다는

일과 관련된 측면에, 가족→일 갈등은 일 보

다는 가정과 관련된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예: Kossek & Ozeki, 1998)하는 일

치 가설(matching hypothesis)과 비교해서 연구하

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Amstad 등(2011)

은 교차 영역 가설(cross-domian hypothesis)과 일

치 가설(matching hypothsis)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일→가족 갈등은 가족 관련 결과는 물론

일 관련 결과 모두와 관련이 있었지만, 가족

관련 결과 보다는 일 관련 결과와 더 높은 상

관을 보였다. 또한 가족→일 갈등 역시 가족

관련 결과는 물론 일 관련 결과와 관련이 있

었지만, 일 관련 결과보다는 가족 관련 결과

와 더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치 가설

이 지지되었다(Amstad et al., 2011). 이렇게 일

치 가설이 지지된 이유를 근원 귀인(Source

attribution)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Amstad et

al, 2001; Moore, 2000; Shockley & Singla, 2011).

즉, 일-가족 갈등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일 또

는 가정 장면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이게 되고,

수행에 영향의 미친 갈등의 근원을 찾게 된다.

그리고 갈등을 유발한 장면에서의 역할에 불

만족하거나, 그 장면과 관련된 것들을 탓하게

되는 것이다(Shockley & Singla, 2011). 예를 들

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의 일 때문에 가정

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

그 사람은 일→가족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갈등을 유발한 직장에 대해 비난하거

나 불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는 주로 일-가족 갈등을 직업적 요구와 그로

인한 결과 사이의 매개변수로 또는 독립변인

으로 연구하였으며, 조절변인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근원 귀인 과정(참조: Weiner,

1985)을 적용해볼 때, 일-가족 갈등은 직무소

진과 가정소진 간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직무소진이 가

정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의

삶이 직장 생활을 방해한다고 지각하는 가족

→일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직무소진

의 원인을 가정생활에 귀인하게 되어 가정소

진을 높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가정소진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일→가족 갈등을 높게 경험하는 사람은 가

정소진의 원인을 직장생활에 귀인하게 되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직장 소진을 크게 경

험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근원 귀인 과정(참조: Weiner, 1985)

의 논리를 적용하여 가정소진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일→가족 갈등이, 직무소진이

가정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일 갈등이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가족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

(예: 장미나, 한경혜, 2011; 장재윤, 김혜숙,

2003; Byron, 2005)에 기초해 기혼 여성 상담자

를 대상으로 직무소진과 가정소진이 서로 어

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가족 갈등이 이 두 변인 간 관계를 조절한

다는 가정 하에 일-가족 갈등의 조절효과를

탐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가족 갈등을

그 방향성에 따라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으로 구분하고 직무소진과 가정소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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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역시 그 방향성(직무소진→가정소진, 가정

소진→직무소진)을 구분하여 직무소진과 가정

소진, 일-가족 갈등 간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기혼 여성의 경우, 자녀의 유무는

물론, 자녀의 수가 직무소진과 가정소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참조: Crouter, 1984;

Stevens et al., 2007) 분석에서는 자녀 유무와

자녀수를 통제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의 Wee

센터 및 초․중․고등학교 Wee클래스에서 근

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대

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응답자 총 282명 가

운데 기혼은 191명(67.7%), 미혼은 90명(31.9%),

무응답은 1명(0.4%)이었으며, 본 연구의 특성

상 미혼과 남성 응답자, 무응답을 제외한 기

혼인 여성 177명만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서 사용된 응답자 177명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은 20대 2명(1.1%), 30대 37명

(20.9%), 40대 69명(39.0%), 50대 64명(36.2%),

60대 이상은 5명(2.8%)이었으며, 학력은 대졸

이 80명(45.2%), 석사 재학 또는 석사 졸업이

97명(54.8%)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상담교사

는 81명(45.8%), 전문상담사는 96명(54.2%)으로

전문상담사가 전문상담교사보다 많았다. 교직

경력은 5년 미만이 80명(46.5%), 5∼10년이 53

명(29.9%), 10∼20년이 8명(4.5%), 20∼30년이

31명(17.5%), 무응답이 5명(2.8%)이었다. 다음으

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177명

가운데 154명(87.0%)이었으며,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3명(13%)이었다. 자녀수를

살펴보면, 1명이 31명(20.1%), 2명이 112명

(72.7%), 3명 이상이 11명(7.1%)으로 나타났

다.

측정도구

일-가족 갈등척도(Work-Family Conflict

Scale; WFC)

일-가족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Cinamon과

Rich(2002)가 수정․개발하고 유성경, 홍세희,

박지아, 김수정(2012)이 타당화한 일-가족 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일로 인한 가정에서의 방해를 측정하는 일→

가족 갈등(WIF) 7문항과 가정으로 인한 일에

서의 방해를 측정하는 가족→일 갈등(FIW) 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식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되어있다. 각 하위요인

의 예시 문항을 살펴보면, 일→가족 갈등은

‘나는 심지어 집에 있을 때도 직장 일에 대해

서 걱정한다’, ‘직장 일은 가족생활을 방해한

다’이고, 가족→일 갈등은 ‘나의 가족과 개인

적인 일은 직장일을 방해한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나는 직장 일을 완수

하기가 어렵다’와 같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값은 일→가족 갈등이 .90,

가족→일 갈등이 .86으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

의 점수들을 합산하여 구한 평균이 높을수록

각각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소진

직무 소진은 Schaufeli, Leiter, Maslach와

Jackson(1996)이 개발하고, 신강현(2003)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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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표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MBI-GS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탈진(5문항), 냉담(4문항),

직업 효능감(6문항)을 재는 총 1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예시 문항을 살

펴보면, 탈진은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있어

서 정서적으로 지쳐있음을 느낀다’, 냉담은

‘나의 직무의 기여도에 대해서 더욱 냉소적으

로 되었다’, 직업 효능감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일을 잘한다’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직

업 효능감을 역코딩해서 직업 무능감으로 사

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7점 Likert 척도(0: 전

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6: 전적으로 동의한

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응답값을 합산

한 후 구한 평균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많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값은 탈진: .92, 냉소: .86, 무능감: .91로 양

호하게 나타났다.

가정소진

가정소진은 직무 소진을 측정하는 데 사용

한 신강현(2003)의 MBI-GS(Schaufeli et al., 1996)

한국판 척도에서 직장 관련 단어를 가정 관련

단어로 수정한 후, 상담 전문가 1인과 상담전

공 박사 과정생 1인이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점검하였다. 이 척도는 가정에서의 탈진을 재

는 5문항(예: 내가 맡은 가사일을 하는데 있어

서 정서적으로 지쳐있음을 느낀다), 가정 일

에 대한 냉담을 재는 4문항(예: 나의 가정

기여도에 대해서 더욱 냉소적으로 되었다),

가사일 또는 가정에서의 효능감을 재는 6문

항(예: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가사일을 잘한

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모두 7점

Likert 척도(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6:

전적으로 동의한다)상에서 응답하게 되어있으

며, 가정 효능감은 역코딩하여 가정 무능감으

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값의 평

균이 높을수록 가정소진의 정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값은 탈

진: .95, 냉소: .90, 무능감: .90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7.0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먼저, 결측값을 EM 알고리즘방식으

로 처리한 후 각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런 다음,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해 일-가족

갈등이 직무소진과 가정소진의 관계를 조절

하는지 알아보았다. 조절효과 분석은 서영

석 (2010)이 제시한 절차를 따랐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일-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된 자녀수는 통제하기 위해 모형의 1단계에

서 공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자녀의 수는 자녀

가 없는 경우는 0,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1,

2명인 경우 2, 3명이상인 경우 3으로 코딩하

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예측변인으로 가정소

진, 조절변인으로 일→가족 갈등 혹은 예측변

인으로 직무소진, 조절변인으로 가족→일 갈

등을 투입하였다. 이어서 예측변인과 조절변

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직무

소진과 가정소진을 각각 종속변수로 투입한

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시에는 상호작용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방지

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Z점수로

변환하였다.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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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

본 연구는 일로 인한 가정에서의 방해를 측

정하는 일→가족 갈등과 가정으로 인한 일에

서의 방해를 측정하는 가족→일 갈등 각각이

직무소진과 가정소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

을 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자녀

수는 분석 시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 이를 위

해 먼저 자녀의 수, 일→가족 갈등과 가족→

일 갈등, 직무소진, 가정소진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알아보았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일→

가족 갈등의 평균(표준편차)은 2.64(.84), 가족

→일 갈등의 평균(표준편차)은 1.75(.61), 직무

소진의 평균(표준편차)은 1.78(.83), 가정소진의

평균(표준편차)은 2.06(1.08)으로 나타났다. 자

녀수 평균(표준편차)은 1.63(.79)이었다.

다음으로,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

직무소진, 가정소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가

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r=.561, p<.01), 일→

가족 갈등과 직무소진(r=.508, p<.01), 일→가

족 갈등과 가정소진(r=.656, p<.01)은 모두 정

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가족→일 갈등

과 직무소진(r=.541, p<.01), 가족→일 갈등과

가정소진(r=.477, p<.01)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직무소진과 가정소진도

서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r=.566,

p<.01). 이러한 결과는 일로 인한 가정생활에

서의 방해가 크다고 생각할수록 직무소진은

물론 가정소진이 많이 되며, 마찬가지로, 가정

에서의 일이 직장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지각

할수록 직무소진은 물론 가정소진이 많이 됨

을 의미한다. 자녀수는 가족→일 갈등(r=-.170,

p<.05), 직무소진(r=-.188, p<.05)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

족→일 갈등을 적게 느끼고, 직무소진도 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

자녀수를 통제한 후, 가정소진이 직무소진

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족 갈등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

다.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

은 VIF지수가 1.04∼1.78의 범위 안에 있어 낮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인 자녀수를

포함하여 가정소진, 일→가족 갈등, 가정소진

자녀 수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직무소진 가정소진 M SD

자녀 수 - 1.63 .79

일→가족 갈등 -.094 - 2.64 .84

가족→일 갈등 -.170* .561** - 1.75 .61

직무소진 -.188* .508** .541** - 1.78 .83

가정소진 -.081 .656** .477** .566** - 2.06 1.08

*p< .05 **p< .01

표 1. 측정변수 간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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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가족 갈등간의 상호작용변수를 독립변

수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인 자녀수는 직무소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p <.05). 다음으로, 자녀수, 가정소진, 일→가족

갈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가정소

진(=.40, p <.001)과 일→가족 갈등(=.23, p

<.01)은 직무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소진의 총 변량 중

37.0%를 설명하였다(F= 33.91, p <.001).

이어서 통제변수인 자녀수, 가정소진, 일→

가족 갈등, 가정소진과 일→가족 갈등과 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가정소진(=.42, p <.001)과

일→가족 갈등(=.24, p <.01), 가정소진과 일

→가족 갈등의 상호작용(=-.13, p <.05)변수

가 모두 직무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소진과 일→가족 갈

등이 투입된 첫 번째 단계에 비해 가정소진과

일→가족 갈등의 상호작용이 투입된 회귀분석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설명변량이 1.6% 증가했

는데 이는 가정소진 직무소진을 예측함에 있

어 일→가족 갈등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

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표 2 참조).

독립 변수인 가정 소진의 정도에 따라 가정

소진 상, 하 집단을 구분하고, 조절 변수인 일

→가족 갈등 역시 상, 하 집단을 구분한 후

회귀선을 구해 종속 변수인 직무소진의 정도

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가족 갈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직무소진 정도가 높

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소진이 높을 때에는

일→가족 갈등에 따른 직무소진의 차이가 별

로 없었지만, 가정소진이 낮을 때에는 일→가

족 갈등이 큰 집단이 작은 집단에 비해 훨씬

더 직무소진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직무소진이 가정소진에 미치는 영

향에서 가족→일 갈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

였다. VIF지수는 1.04∼1.46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수, 직무소진,

가족→일 갈등, 직무소진과 가족→일 갈등의

상호작용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 t R2
adjR

2 ∆R2 F

직무

소진

자녀 수 -.19 -2.54* .035 .030 .035 6.43*

자녀 수 -.13 -2.21* .370 .359 .335 33.91***

가정소진 .40 5.05***

일→가족 갈등 .23 2.88**

자녀 수 -.11 -1.87 .387 .372 .016 27.11***

가정소진 .42 5.29***

일→가족 갈등 .24 3.01**

가정소진*일→가족 갈등 -.13 -2.15*

*p<.05, **p<.01, ***p<.001

표 2. 가정소진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일→가족 갈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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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인 자녀수

는 가정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직무소진과 가족→일 갈등의 상

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직무소진

이 가정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일 갈등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직무소

진이 가정소진에 미치는 영향(=.44, p<.001)

과 가족→일 갈등이 가정소진에 미치는 영향

(=.25, p<.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소진이 많이 될수록 가정소진이 많이 되

고, 가족→일 갈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에 비해 전반적인 가정소진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종속변수 독립변수  t R2
adjR

2 ∆R2 F

가정

소진

자녀 수 -.08 -1.08 .007 .001 .007 1.17

자녀 수 .04 .70 .363 .352 .356 32.85***

직무소진 .44 6.06***

가족→일 갈등 .25 3.40**

자녀 수 .05 .75 .364 .349 .001 24.62***

직무소진 .44 5.91***

가족→일 갈등 .25 3.43**

직무소진*가족→일 갈등 -.04 -.56

**p<.01, ***p<.001

표 3. 직무소진과 가족→일 갈등이 가정소진에 미치는 영향

그림 1. 가정 소진과 일→가족 갈등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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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여성 기혼 상담자를 대상으로 직

무소진과 가정소진의 관계에서 일-가족 갈등

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

서 일-가족 갈등을 그 방향성에 따라 일이 가

정생활에 방해가 될 때 발생하는 일→가족 갈

등과, 가정생활이 일에 방해가 될 때 발생하

는 가족→일 갈등으로 구분하고, 가정소진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일→가족 갈등이

조절하는지, 또 직무소진이 가정소진에 미치

는 영향을 가족→일 갈등이 조절하는지 알아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실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소진과 직무소진 간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이 있었다. 즉, 직장에서 소진이 많이

될수록 가정에서도 소진이 많이 되고, 마찬가

지로 가정에서 소진이 많이 되면 직장에서도

소진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과 가정의 부정적 전이효과를 주장

한 선행연구들(예: Rupert et al., 2013; Staines,

1980; Stevanovic & Rupert, 2009)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직장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늘어난 근무

시간, 정서적인 탈진 등이 직장 이외의 삶, 즉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으

며, 본 연구의 결과는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

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재확인 하는 것이다.

한편, 통제변수로 설정되었던 자녀수는 가

족→일 갈등과 부적인 상관, 직무소진과 부적

인 상관이 있었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오

히려 가족→일 갈등을 적게 느끼고, 직무소진

도 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

(Counter, 1984; Stevens et al., 2007)에서는 미취

학 자녀가 있을 때 가족→일 갈등을 크게 경

험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

에 대해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연구 참가자들

의 연령(40대 39.0%, 50대 36.2%, 60대 이상

2.8%)을 고려해볼 때, 자녀가 있는 경우라도

미취학 자녀일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자녀의

수보다는 자녀의 연령이 가족→일 갈등에 영

향을 주는 변인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림 2. 직무 소진과 가족→일 갈등이 가정소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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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후연구에서 이러한 가정이 사실인지

실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절효과와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

소진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부정적 전이효과는

일→가족 갈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정소진이 높은 집

단과 낮은 집단 모두 일→가족 갈등이 높을

때, 낮을 때보다 직무소진을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소진이 낮은 집단

에서도 일→가족 갈등을 높게 경험하면 가정

소진이 높을 때와 비슷한 정도로 직무소진이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가정소진이

된 상태에서, 일이 가정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지각하는 만큼 직장에서도 소진이 많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들의 가정소진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

가족 갈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들은 정서적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의 특성상 가족→일 갈등보다는 일

→가족 갈등을 더 경험하기 쉬우며(Rupert et

al., 2009; Rupert et al., 2012), 선행연구들(Ford

et al., 2007; Frone, Yardley, & Markel, 1997)에

따르면, 일→가족 갈등은 업무 스트레스가 증

가했을 때 높아진다. 상담자들의 경우, 직업적

특성상 내담자를 만나면서 겪는 정서적 스트

레스, 근무환경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소혜정,

2005; 한아름, 오인수, 2014; Hellman, Morrison,

& Abramowitz, 1987; Stevanovic & Rupert, 2004).

특히, 본 연구의 주된 참가자였던 학교 상담

자들의 경우, 사설 상담기관에서 근무하는 상

담사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학교의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스

트레스를 경험하고, 교사의 역할과 상담자의

역할 사이에서 역할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한아름, 오인수, 2014). 따라서 이러한 상

담자들의 직업적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일→가족 갈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가족 갈등을 측정하는 문항 내용

을 살펴보면, ‘나는 직장 일하는데 너무 바빠

서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직장 일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와 같이 실제로 직장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

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측정하

는 문항도 있지만 ‘나는 심지어 집에 있을 때

도 직장일에 대해 걱정한다’, ‘직장 일은 가족

생활을 방해한다’와 같이 단순히 개인의 인식

을 측정한 문항도 있다. 따라서 상담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일 때문에 가정생활이 방해받

고 있다는 상담자 개인의 인식도 함께 변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완전히

분리해 퇴근 후에는 되도록 직장에서의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는 측면 등을 찾아봄으

로써 일 때문에 가정생활에 방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일→가족 갈등의 정도와는 관계없

이 가정소진 상 집단은 가정소진 하 집단에

비해 직무소진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만큼 가정소진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몇몇 연구(Rupert & Kent, 2007; Stevanovia

& Rupert, 2004)에서 상담자들은 그들의 직업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효율적으

로 일을 하기 위해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상담가로서의 삶)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러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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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처럼 상담자들의 효율적인 업무활동과 직장

만족에 있어 가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

문에 일단 가정에서 소진이 되면, 일→가족

갈등 정도와는 별개로 직무소진이 가속화되는

걸로 보인다.

한편, 가족→일 갈등은 직무소진이 가정소

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았다. 즉, 직

무소진이 많이 되면, 그만큼 가정소진도 많이

되지만 그 영향이 가족→일 갈등에 따라 달라

지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가족→일 갈등의

평균은 일→가족 갈등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

났는데. 애초에 사람들은 가족→일 갈등을 낮

게 경험하고, 가정에서의 역할 때문에 일에서

방해받는다는 지각을 별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직무소진이 일어나도 그 원인을 가정으로

귀인하는 정도는 매우 낮을 가능성에 대해 고

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직무소진이 가정소진

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직무소진이 증가할수록 가정소진도 증가했는

데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직장에

서 보내는 시간과 정서적 탈진이 증가하면 가

족 내 의사소통, 문제해결, 정서적 반응성을

측정하는 가족의 기능은 저하된다고 밝힌

Rupert 등(2013) 등의 연구결과와 관련해 생각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일 갈등이 가정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일 갈등이 높을수록 가정소

진은 더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족→일 갈등이 높을 때, 낮을

때에 비해 가족건강성이 낮다는 전서영 등

(2008)의 연구결과 뿐 아니라 가족→일 갈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Frone 등(1992a)의 연

구 결과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Rupert와 동

료들(2009)은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지

지가 가족→일 갈등을 매개해 직장에서 경험

하는 정서적 탈진을 줄여준다고 보고하였다.

즉, 가족의 지지가 클수록 가족→일 갈등을

적게 경험하고, 가족→일 갈등을 적게 경험하

면 직장에서 탈진이 덜 되는 것이다. 상담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Parasuraman,

Purohit, Godshalk와 Beutell(1996) 역시 가족 구

성원의 정서적 지지가 취업 여성의 가족→일

갈등을 줄여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일련

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상담자들의 가

족→일 갈등을 줄이고, 가정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

는 측면을 찾아봄으로써 가정생활이 직장생활

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필

요하다.

선행 연구(유성경 외, 2012; Frone et al.,

1992b)와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일→가족

갈등의 평균이 가족→일 갈등의 평균보다 높

게 나와 사람들은 가족→일 갈등보다는 직장

생활 때문에 가정생활이 방해받음을 의미하는

일→가족 갈등을 더 많이 지각함을 알 수 있

었다. 유성경과 동료들(2012)에 따르면, 기혼

직장 여성들이 가족→일 갈등보다 일→가족

갈등을 더 크게 경험하는 이유는 한국사회에

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전통적 성역할과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조직 문화 때문이다. 즉, 여

성은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출

산과 육아문제에 관대하지 않은 기업의 조직

문화가 여성의 일→가족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상담자들은 다

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가정을 돌볼 시간이 많음에

도 불구하고, 일→가족 갈등의 평균이 가족→

일 갈등의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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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지각하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크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경

험하는 일→가족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 제

도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출산과 육아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집안일은 여성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참가자는 Wee 클래스 또는 Wee 센

터에 근무하는 상담자들로, 사설기관이나 대

학상담소, 개인상담소 등 다른 기관에서 근무

하는 상담자들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러나 상담자들의 근무 기관에 따라 소진의 정

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Rupert & Kent,

2007; Rupert & Morgan, 2005) 추후에는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을 기혼 여성 상담자로 한정하였는데, 이들의

직무 소진 평균은 1.78, 가정 소진 평균은

2.06, 가족→일 갈등의 평균은 1.75, 일→가족

갈등의 평균은 2.64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근로

시간이 일→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Sabil &

Marican, 2011),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직종에 비

해 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추가 근무가 거의

없는 학교 상담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

람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

녀의 수를 제외한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예: 연령, 학력, 자녀의 연령)이 직무소진과

가정소진, 일-가족 갈등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그

러나 고학력 여성일수록, 미취학 자녀가 있을

수록 일-가족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

행연구들(유성경 외, 2012; Counter, 1984)을 근

거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지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정소

진과 직무소진, 일-가족 갈등의 관계를 전반적

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소진의 3요인

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소진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추후연구에서는

소진의 하위 요인(탈진, 냉담, 무능감)을 구분

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 소진 척도는 직무

소진 척도(Schaufeli et al., 1996)를 가정 장면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척도의 타당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척도의

문항 간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가정 소진의 개념을 잘 반영

하는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

혼 여성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무소

진과 가정소진, 일-가족 갈등간의 관계를 밝히

고 그에 따른 개입전략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상담자들을 대상으

로 소진을 연구한 논문들은 주로 소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나 소진으로 인한 결과를 살

펴본 것이 대부분이고, 상담자의 소진이 가정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

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담자들의 직무

소진과 가정소진 간 관계를 밝히고, 일-가족

갈등의 조절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상담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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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일-가족 갈등을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는 일-가

족 갈등을 주로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 연구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갈등을 조절

변인으로 다룸으로써 일-가족 갈등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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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ating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the

Relation Between Job Burnout and

Housework Burnout for Counselors

Eunbi Chang

Korea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the relation between job

burnout and housework burnout for married female counselors in South Korea. To distinguish the

direction of the relation between job burnout and housework burnout, two types of moderating effect

were analyzed using SPS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job burnout and housework burnout. Next, the effect of housework burnout on job burnout was

moderated by the level of work→family conflict. However, family→work conflict did not moderate the

effect of job burnout on housework burnout. Implications,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Work-Family Conflict, Job Burnout, Housework Burnout, Counselors, Moderating effect


